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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
월급을 받은 남자가 경리 담당자에게 말했다.

“봉급을 확인해보니 50달러가 부족합니다. 다음부

터는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경리 담당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남자를 바라

보며 말했다.

“에, 알고 있어요. 50달러가 부족한 것은 제가 지난달 

월급에서 50달러를 더 넣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남자는 경리 담당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

로 꾸중을 하듯이 말했다.

“어쩌다가 한 번쯤 실수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넘

길 수도 있지만 두 번이나 실수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

잖아요. 어서 50달러를 주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

도록 노력하세요!!!”

[뒤늦은 후회]
나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인정받아 두 개

의 훈장을 받은 남성이 전쟁 유공자 모임에 참석했다.

한 참석자에게 베트남 전쟁에서의 활약상에 대해 자

랑하고 있을 때 젊고 예쁜 여성 한 명이 다가와 그에

게 물었다.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셨다는데, 주로 어떤 손으로 

적을 섬멸했나요?”

남자는 자랑스럽게 오른손을 들며 말했다.

“바로 이 손으로 적을 사살했답니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떠났다.

그러자 남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을 바라보

며 아쉬운 듯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적을 깨물어 죽였다고 말했

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조건]
선생님이 조지에게 물었다.

“조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

추어야 하지?”

조지가 대답했다.

“네 가지 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미합중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사

람의 나이는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출생자이어

야 하고 적어도 14년간 미국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어

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뭐지?”

조지가 대답했다.

“선거에서 이겨야죠!”

[부전자전]
아들이 날마다 학교도 빼먹고 놀러만 다니는 망나니

짓을 하자,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놓고 무섭게 

꾸짖으며 말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너 나이였을 때 무얼 했는지 아

니?”

아들이 너무도 태연히 대답했다.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는 훈계하듯 말했다.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다. 

“아∼! 그 사람 나도 알아요. 아버지 나이였을 때 대

통령이었잖아요.”

[여자의 고민]
순심이와 영순이는 친한 여고 동창생이다.

어느 날 둘이 만나 수다를 떨던 중 순심이가 은밀하

게 말했다.

“나 요즘 애기 갖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니?”

영순이가 의아해 하며 물었다.

“뭐? 네 남편 일년 전에 정관수술 한 것 아니었어?”

순심이가 주변을 한 번 둘러보더니 얼굴을 영심이 쪽

으로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얘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 아니니!!!”

[인형같은 여비서]
어린 딸과 함께 회사에 갔던 사내가 딸과 함께 집으

로 돌아왔다.

딸이 엄마에게 말했다.

“아빠가 여비서랑 함께 사무실에 있는 거 보고 왔

쪄~!”

그리고서는 딸은 아빠에게 물었다. 

“왜 아빤 그 여비서를 인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는 아내의 의혹 어린 시선을 의식하면서 대답

했다.

“있잖니，아빠의 여비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아가

씨란다. 타이핑 실력도 좋고 컴퓨터 박사에다가 아주 

일 잘해.”

“글쿠나. 난 아빠가 그 여비서를 소파에 눕혀주면 눈

을 감기 때문에 인형이라는 줄 알았지 뭐야.”

숨은그림찾기 정답


